
참회(가제)

평소 술에 대한 혐오감으로 살인을 해 왔던 창훈, 그의 암울했던 과거 배경이 살인을 정당화 
할수 있는가. 평소와 달리 살인을 하고 달아나던 창훈은 인근 야산에 올라가게 된다 . 그 곳 
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분위기와 현상들, 사회가 그를 심판 할 수 없다면 다른 존재가 그를 심
판 할것이다. 

주인공
김창훈(21) 남 
평소 말이 없음, 밥을 잘 먹지 못 해 마른 체구, 관리를 하지 않은 덮수룩한 머리와 음침한 
분위기, 180정도의 큰 키를 소유.

배경
시골의 한 마을,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유흥주점에서 일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창훈. 
아침부터 밤 까지 술을 마시며 거슬린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창훈을 폭행하는 아버지, 특출난 
기술은 없지만 일 없이 술만 마시던 남편과 어린 창훈을 먹여살리기 위해 홀로 벌이에 나섰던 
어머니. 어머니는 작은 시골동네에 장미꽃밭이라는 유흥술집에서 일하신다. 하지만 보통 그렇
듯 커가는 창훈에게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길수 있었던건 아니다. 
15살, 창훈이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날.
어느때와 다름 없이 아버지는 퇴근하고 온 어머니와 학교에서 돌아온 창훈을 자신의 스트레스
가 풀릴때까지 때린다. 창훈은 피폐해진 정신과 육체로 15살이라는 나이에 아버지를 상대로 
첫 살인을 저지른다. 어머니는 창훈을 감싸준다. 
인적 드문 시골이라 어머니와 창훈은 아버지를 찾기 힘든 곳에 숨긴다. 영영 아버지라는 존재
가 잊혀지도록. 
아버지가 사라져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던것도 잠시 유흥주점에서 생활비를 벌어오던 어머니가 
술취한 고객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을 창훈의 눈으로 보게된다. 당시 창훈의 나이는 19살, 그 
날이 두번째로 사람을 죽인 날이였다.
그 날 창훈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보이던 어머니는 끝내 그런 창훈을 뒤로 한채 멀리 
떠나간다.

아버지 살인, 취객 살인, 감싸줬던 어머니의 도망.
창훈에게 술은 더이상 참을수 없는 악취, 사회의 진정한 문제, 가장 혐오하는 존재이다. 창훈
에게 술은 살인을 저지를 이유이고 목표다. 단지 술을 마셨다, 취해 비틀댄다라는 이유로 그
는 여태 취객을 죽여왔다. 취객을 죽이는것, 그것만이 삶의 이유이고 떠난 어머니를 추억할수
있는 방법이다.
평소와 같이 취객을 죽이고 자리를 옮기려던 창훈은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다. 
목격자가 발생했다. 창훈의 살인 인생에선 한번도 없었던 목격자를 보고 창훈은 놀라지만 목
격자마저 죽이고만다. 



창훈은 이제껏 사회의 악의 존재 취객들을 스스로 청소하고다닌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 자
부심으로 여태껏 죄책감이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을 죽여왔지만 오늘은 달랐
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창훈에게는 이게 첫 살인이다. 죽어야 마땅한 벌레같은 인간
들이 아닌 선량한 주민을 죽여버린 것이다. 창훈은 패닉에 빠진채 상황에서 벗어나려 뒤도 안 
돌아보고 한참을 앞만보고 달려간다. 인생에 도망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창훈, 도망치는 모습
이 엉성하기 그지없다. 

———————————————————————

시나리오
S#1 시골길 / N

쭉 뻗어있는 논길, 앞만 보고 달리는 창훈의 뒷 모습. 턱끝까지 숨이 몰아붙치지만 허우적 거
리며 거친숨소리와 함께 앞으로 달린다. 창훈의 얼굴과 손, 옷에도 피투성이다. 팔을 양 옆으
로 휘젓으며 엉성하게 뛴다. 핸디, (f.s or k.s) 뒷모습.

울렁거리는 화면. 창훈은 헛구역질을 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속을 게워낸다. 먹은 것도 없어 
나오는건 초록색 위액뿐이다. 그런 자신을 혐오하고 더 숨기려는 듯 입고있던 검정 바람막이
의 지퍼를 올리고 모자를 푹 눌러쓴다. 모자를 눌러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세상에서 감추
고 싶었던 창훈은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그러던 중 보이는 어둠에 잠겨있는 
한 야산의 입구. 창훈은 근처를 살피다가 산 길로 급하게 뛰어 들어간다.

S#2 산 입구 / N

혹여나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한참을 달려 올라간 창훈. 숨이 차 뒤
늦게 주변을 살펴보니 섬뜩한 주변이 눈에 들어온다. 이상한 조형물, 깨져있는 반사경, 부적과 
밧줄들. 창훈이 겁을 먹자 조금씩 들리던 종소리와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선명히 귀에 점점 
선명하게 박힌다. 내려갈까 해서 뒤를 보지만 내려가는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하
다. 누군가 뒤따라 오는 느낌이 드는지 두리번거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어딘지도 모를 길로 계
속 발을 옮긴다.

S#3 산 속 / N

얼마가지않아 앞길 양옆으로 쭉 뻗어있는 부적이 붙은 노란 조형물들을 마주한다. 창훈은 눈
물이 날 정도로 두려워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있다. 

창훈 : (거친 숨을 내쉬며)

숨을 몰아 쉬며 앞을보니 부적이 없는 노란 조형물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깨져있는 거울이 



놓여져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거울을 보는 창훈. 거울속에는 피에 뒤덮여있는 자신의 모습
을 본다.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자세히 바라보자 거울 속 자신의 눈으로 빨려들어가는 듯 화면
이 보인다. 

- 피를 잔뜩 흘리고 쓰러져있는 남자,
- 비명지르는 여자
- 쓰러져있는 남자 앞으로 프레임인하며 쓰러지는 여자 c.u (창훈을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 
- 시체를 땅에 묻고 코를 막으며 연신 소독체를 칙칙 뿌리는 창훈(땅에 묻힌 시체의시점 L.A

눈속 환영에서 빠져나오며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뭔가에 홀린듯 거울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가 종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거울에 비친 시점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블랙되는 화면.


